
삼성전기, 인쇄회로기판·MLCC 2조원 투자

삼성전기는 2007년까지 MLCC(적층세라믹콘덴서), 고밀도 인쇄회로기판, 광픽업 3개 제품에 2조원을 투자해

세계 1위 제품으로 키우기로 했다.

MLCC 등 3개 제품에서 2002년 전체의 36%인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2007년께 전체 매출의 50%인

4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.

삼성전기는 9월9일 세계 일류 종합부품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사업전략을 발표했는데, 강호문 사장이

2002년 3월 취임하면서 세운 10개 제품 1위 육성전략을 수정한 것이다.

삼성전기는 또 디지털 튜너와 무선 네트워크 모듈 등 고주파와 광박막기술을 응용한 6개 제품을 차세대 1

위 후보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삼성전기는 편향코일(DY)과 VCR부품, 아날로그 튜너 등 현재 1-2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

장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.

삼성전기는 이를 위해 총생산의 50% 이상을 담당하는 9개 해외 생산 거점을 1위와 차세대제품 중심으로 재

편할 방침이다.

단순한 원가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사업장은 2-3년 안에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사업장간 품

목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거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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